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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동차에도 더 많은 편의 기

능이 추가되고 있다. 자동차는 운전자를 위해 다양

한 편의기능을 제공한다.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는 

에어컨, 통풍시트와 온열시트, 오디오 등 기본적인 

기능들만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. 유용하지만 사용방

법을 잘 몰라 활용하지 않는 기능들의 종류에 대해 

‘삼성화재 다이렉트’가 소개했다.

1. 크루즈 컨트롤

크루즈 컨트롤은 운전자가 원하는 속도를 설정하

면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기 전까지 같은 속도를 유지

하며 주행하는 기능이다. 대부분 핸들 주변에 버튼이 

설치되어 있고, 장거리 운전시 정체 중인 도로가 아

니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.

2. 오토홀드

오토홀드는 정차 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더라도 

차가 멈춰 있을 수 있도록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잡

아주는 기능이다. 시내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등으

로 인해 정차하는 경우가 많다. 이 때 오토홀드 기능

을 사용하면 정차 시 지속적으로 힘을 줘 브레이크

를 밟고있지 않아도 된다.

3. 계기판 조명 밝기 조절

계기판에는 수많은 정보가 표시된다. 그러므로 주

변 상황에 따라서 자동차 계기판의 밝기를 조절하면 

안전 운전에 도움이 된다. 특히, 야간 운전을 할 때는 

마주오는 차의 전조등, 앞차의 브레이크 등 때문에 

눈의 피로도가 높아진다. 거기에 더하여 계기판의 조

명이 너무 밝으면 전방 시야가 흐려질 수 있다. 따라

서 야간 운행을 할 때에는 적당한 수준으로 계기판

의 밝기를 조절해주는 것이 좋다.

4. 트렉션 컨트롤

트렉션 컨트롤은 엔진 출력과 브레이크를 조절하

여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다. 노면 

상태가 좋지 않거나 눈길 혹은 빗길처럼 노면이 미끄

러운 상태를 주행 할 때 사용하면 원하는 방향대로 

주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

에 예방할 수 있다.

5. 하이빔 보조 시스템

하이빔(상향등) 보조 시스템은 자동으로 전조등을 

상향 및 하향으로 전환해주는 장치다. 야간 주행 중

에 상향등을 켜서 운전하게 되면 마주오는 차의 시

야를 방해하게 된다. 하이빔 보조 시스템은 밤중에 

상향등을 켜고 운전하는 도중 마주오는 차량이 있

는 경우 자동으로 전조등을 하향으로 조정해서 반대

쪽에 오는 차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 준다. 즉 

전조등을 하향, 상향으로 조정하여 운전자가 시야를 

확보하고, 반대쪽에 주행하는 차의 시야 확보에도 도

움을 주는 기능이다.

■ 각 기능 사용 시 유의사항은?

크루즈 컨트롤은 속도를 유지시키는 기능이다. 차

선을 맞춰주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전방 

주시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. 또 커브길이나 오르막

길, 내리막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. 크루

즈 컨트롤 사용 중에는 언제 돌발상황이 발생할지 

모르기 때문에 항상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를 하고 

있어야 한다. 

 오토홀드는 차가 완전히 정지 된 상태에서 작동한

다. 경사로에서는 차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브레이크

를 지속적으로 밟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. 멈추고 난 

뒤 2~3초 뒤에 브레이크에서 떼는 것이 좋다.  

트렉션 컨트롤은 덜 미끄러지도록 도와주는 장치

다.‘눈길에는 장사가 없다’는 말이 있듯이 눈길이나 

빗길과 같이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는 감속이 

최우선이다.

자동차에는 더 많은 버튼들이 있다. 그 버튼들은 각

각 운전을 하는데 피로도를 줄이거나 안전성을 높여

주는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다양한 상

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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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아두면 편리한 자동차 속 다양한 버튼들


